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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다정함이 살린다”
요한복음 21:11-13(신약185)

◾마중물

 ∘악한 공권력은 폐허를 감춘다.

  -도시실향민, 유량 민

  -허무(虛無)

  “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해맑게 웃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. 인생은 허

무하다.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 냄새 같은 것이어서, 영혼이 있는 

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.” (김영민. [인생의 허무

를 어떻게 할 것인가]. 사회평론. p.10) 

  전 1:2-3 “전도자(탐구자)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

것이 헛되도다 3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

유익한가” 

▪어떤�하나님인가?
 ∘인생의 답은 하나님

  -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? 

  -어떤 예수님?

   요 21:1-3 “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

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

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



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

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

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” 

  7 “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

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

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” 

  12-13 “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

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예수께

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

라” 

 ∙엘리야의 850대1 승리

 -로뎀 나무 아래

  왕상 19:5-7 “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

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

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여호

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

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” 이것이 하나님의 다정함

입니다. 

▪흘려보내야�할�생명수
 ∘적자생존(適者生存), 모두가 죽는 길

  찰스 다윈 “자상한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



후손을 남겼다”

  -( 다정한 ) 집단이 폭력 집단보다 더 강하다.

 ∘오드리 헵번과 샘 레븐스의 [아름다움의 비결]

  “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

 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

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

 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

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

 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

라 

  사람들은 

 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, 
 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, 
 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, 
 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, 

 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. 
 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. 

  기억하라.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

하면 된다. 

 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. 

 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

다.”



삶을 드리기 위하여

말씀/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,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.

기도
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
정하여 기록하고,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.


